
국제유가, 배럴당 30달러 위협
WTI, 29.84달러 마감 … 200 1년 5월2 1일 이후 15개월 동안 최대상승

8월19일 국제유가는 9월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증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개월이

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.

미국의 뉴욕상품거래소(NYMEX)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(WTI) 가격은 전장에 비해 배럴당 51

센트(1.7%) 오른 29.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. 2001년 5월21일 이후 최고치이며 연 8일째 상승한 것이다.

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2002년 들어 원유 선물가격은 무려 49% 급등했다.

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(IPE)에서도 10월물 북해산 Brent유가 전장보다 26센트(1%) 상승한 27.26달러에 마감

됐다.

원유시장 관계자들은 국제 원유가격이 추가 상승하지 않으면 OPEC 회원국 생산할당량을 늘이지 않겠다는

쿠웨이트 석유장관의 발언으로 유가가 상승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.

쿠웨이트의 셰이크 알-아흐마드 알-사바 석유장관은 앞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석유수출국

기구(OPEC)가 9월 모임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에너지 컨설팅기업인 카메론 하노버의 피터 뷰텔 사장도 OPEC은 현 원유가격에 만족해하고 있어 OPEC의

9월 회담을 앞두고 많은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

다 고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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